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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정부가 비수도

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3단계로 격

상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소위 

‘짧고 굵은’ 방역 조치가 효과를 못 내

고 오히려 거리두기가 연장·강화되면

서 시민·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장기화될 거였

으면 사태 초기부터 ‘셧다운’을 하는 

것이 나았다. 지금이라도 하라”는 요

청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

령은 전날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휴가지 중

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비수도

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며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를 3단

계로 일괄 샹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

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

계를 이달 25일까지 2주 동안 짧고 굵

게 진행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운

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규 확진

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를 경신하거

나 1000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확산 

속도가 도리어 빨라졌고, 결국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달 8일까지 2

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31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169명이 

줄면서 1300명대로 내려왔지만 지난 

7일부터 20일째 1000명대를 유지하

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신

규 확진자 수가 6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가는 등 비상이 걸렸다. 여름 휴

가철을 맞아 휴양지로 인파가 대거 몰

리면서 강원 양양군은 다음달 1일까

지, 강릉시는 이날까지 거리두기 4단

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되고 비수도권에서도 3단계 격상이 

일괄 적용되면서 자영업자들과 시민

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 번 탄식이 흘

러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

한 매출 하락 등 정부의 거리두기 조

치 장기화로 인한 경제 타격을, 시민

들은 정부 조치에 대한 실효성과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

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모(31)씨는 “3단계도 심각했지만 4단

계 이후 확실히 타격이 더 크다”며 “3

단계 때는 매출 감소가 40%였다면 4

단계부터는 70% 정도 된다”고 토로했

다.

한씨는 “매달 나가는 월세에 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가 감당이 안 돼서 

지금은 직원도 절반으로 줄였고 월세

도 1년 넘게 못 내서 보증금도 다 까

인지 오래”라며 “월세는 매달 고스란

히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건물주가 월

세를 단 한 번도 안 깎아주고 있다. 4

단계가 계속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

르겠다”고 말했다.

시민들과 온라인 상에서도 장기화되

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신모(33)씨는 “거리두기 3단

계를 하든 4단계를 하든 지하철과 버

스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식당에도 

2명씩 밥을 먹는 손님들이 항상 있다”

며 “식당, 술집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만 되는데 오후 9시에 밥을 먹는 것과 

오후 10시에 먹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

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짧고 굵게 

끝낸다더니 처음부터 대응을 잘못해

서 거리두기를 계속 하는 것 아니냐. 

이제부터는 아무리 조치를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도 제대로 된 대책을 못 내느냐. 이럴 

거면 차라리 효과적으로 셧다운을 해

라”, “사태 초기부터 바로 셧다운을 했

으면 상황이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정치방역의 최후” 등과 같은 의견들

이 나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

수는 “아무리 모임 인원 수를 제한하

고 거리두기를 해도 다중이용시설 운

영을 제한하지 않으면 확산을 잡을 수 

없다”며 “정치방역이자 무능방역”이

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목욕탕·PC방·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

생하고 있는데 운영 시간이 오후 10

시까지로 줄어든 것 외에는 거의 제한

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밤에 

모이는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해도 낮

에는 지하철과 쇼핑몰이 북적이고 쪼

개기 모임으로 만날 사람은 다 만나기 

때문에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국민 88% 

대신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주고 동

참을 이끌어내 2주 동안이라도 셧다

운을 시행하면서 눈앞의 확산을 잠재

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따뜻한 날

씨의 이득을 보는 여름에도 신규 확진

자가 1500명에 육박하는데 현 상태에

서 쌀쌀해지는 가을·겨울이 오면 지

금의 백신 접종률로는 확산을 잡기 훨

씬 어렵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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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고 길어진’ 거리두기… “차라리 셧다운 하지” 의견도
수도권 4단계 연장 이어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장기화에 실효성 의문 제기돼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